
구라보가 특허 출원한 “클리어·스핀”사 

 

일본의 구라보는 면으로 실을 뽑는데 잔털이 생기지 않게 하는 독특한 방

적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는데, 이 새로운 기술로 뽑은 면사를 “클

리어·스핀(clear·spin)" 브랜드로 각종 직물이나 편물용 원사로 제공하고 있

다. 

이 클리어·스핀사의 굵기에 대한 균제도(均齊度)를, 시판되고 있는 보통 

면사와 비교시험한 결과를 보면 Uster 균제도 시험기로 측정한 

U(unevenness)%는 8.36%로 보통 면사보다도 클리어·스핀 면사가 거의 20%

정도 좋다.  

1,000m 당 가는결점의 개수(個數)와 굵은결점의 개수, 넵(nep)의 개수를 나

타내는 IPI값(Imperfection Indicator)을 보면 클리어·스핀 면사는 가는결점 0, 

굵은결점 6, 넵 12개로 대체로 보통 면사의 1/3수준이며, 길이가 3mm이상 되

는 10m당 지수가 15.2로 보통 면사의 1/4수준으로 균제도가 매우 우수하다. 

 

클리어 · 스핀 면사의 균제도 비교 

                   시료 

시험항목 

클리어 · 스핀 

면 사 

시판 

보통 면사 

U% 8.36 10.14 

가는결점 0 2 

굵은결점 6 17 
IPI 값 

(개/1000m) 
넵 12 40 

잔털지수 

(10cm당 3mm이상) 
15.2 60.2 

 

따라서 클리어·스핀 면사는 실의 표면이 균일하고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



세탁하여도 원래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어 직물이나 편물의 원사로 호평을 

받고 있다. “클리어·스핀” 면사로 짠 직물이나 편물 등에서의 장점을 들어보

면 

• 실의 균제도가 매우 좋고 천의 표면에 잔털이 거의 없다. 

• 실크와 같은 광택이 있다. 

• 합섬과 섞어 사용하기 쉬우며, 한쪽 섬유만을 염색하면 독특한 표정이 

보인다. 

• 세탁하여도 잔털이 거의 일지 않으며 광택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. 

이 실로 짠 직물은 드레스·셔츠, 신사 및 부인용 캐쥬얼 옷감 등으로 판

매하고, 편물은 부인용 및 스포츠용 옷감 등으로 공급될 것이다. 

이 실의 방적 번수는 7수에서 50수까지로 광범위하며, 직물 판매는 2002년 

6월부터, 편물은 9월부터 시작되며, 판매 목표는 2002년도에는 5억엔, 2005년

에는 20억엔을 계획하고 있다. 


